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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녹색법률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주민의 삶 파괴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청주매봉공원 민간개발 

취소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

2월 25일 11시 청주시청 앞에서 청주매봉공원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이하 매봉대
책위)와 녹색법률센터 및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 소속 변호사들이 매봉
공원 개발사업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작할 것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20년 7월 1일 시행된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민간개발 특례에 의해 전국의 
수많은 도시공원이 파괴되고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청주 서남쪽 도심 속 허파이고, 
수곡동 사람들의 삶의 터전인 매봉공원도 마찬가지이다. 매봉대책위는 지난 6년 동안 
민간개발사업에 의한 공원 조성을 반대해 왔으며, 대책이 없는 교통 여건, 공원 접근권 
침해, 소음 문제, 경관 훼손, 재해대책 부재, 교육시설 부족, 멸종위기종 서식지 파괴 
등이 그 이유이다. 

절차적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 부재, 도시공원 일몰을 앞두고 졸속 행정으
로 실질적 내용이 부재한 ‘공원조성 계획결정’과 ‘실시계획인가’ 시행,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의 비공개 등 다수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청주시청은 영향평가를 공개하라



- 2 -

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이어갔고 결국 긴 소송을 거친 끝에 평가
서가 공개된 바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솔초등학교 윤재화 교장선생님은 ‘이미 대규모 아파트 건설
을 위해 인근의 잠두봉을 빼앗긴 아이들로부터 생태교육의 현장이자 삶의 터전인 매봉
공원을 빼앗지 말아달라’고 발언했다. 법률대리인단의 이상현변호사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매봉공원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여러 법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조만간 고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실시계획인가 등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관한 인허가에 대해서 행정소
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이 사업의 본 취지가 도시공원의 보존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적은 비용으로 아파트 부지를 개발하기 위한 것인지를 분명히 해나갈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끝).  

  

▣ 졸속·위법의 청주 매봉공원 민간개발 취소 행정소송 선포 기자회견 ▣
 □ 일 시 : 2021년 2월 25일(목) 11시
붙임 :  1. 현장 사진

2. 기자회견문 1부.
        3. 법률대리인 발언문 1부. 끝.


